
○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는 원하는 이들을 부르고 파견하시어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날로 풍성하도록 이끄시나이다.

● 이제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생을 오롯이 바치며 살아갈 봉사자로 뽑으신

새 사제(부제) (          )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나이다.

○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하나 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에 헌신하여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 주님, 청하오니 새 사제(부제)들과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 이 땅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제·부제 수품자를 위한 기도

▶ 서품식 일시 및 장소

•부제 서품식: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

•사제 서품식: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 서품식 참석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성당 좌석 10% 인원제한 지침에 따라 수품자, 

부모님, 본당 신부님만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서품식은 명동대

성당 전체 구역을 통제하오니, 신자들은 참석 불가합니다.

(수품자 가족, 본당 신자, 사제단 참석 불가)

서품식 참석 안내

사제·부제 서품식은 가톨릭평화방송과 유튜브 ‘cpbcTV가톨릭콘텐츠의 모든 것’을 통해 생중계되므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